
남북경협방향 재조정돼야
과열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국내 기업인의 방북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러한 무분별한 기업인의 방북이 경협을 확대하기 보다는 상호 불신의 골만 깊게 하는 부작

용을 낳고 있어 남북경협의 방향이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무역진흥공사( KO T R A )에 따르면 9 4년1 1월 정부의 1단계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이후 쌍용

등 1 0개기업 4 7명이 북한을 방문, 북한당국자와 협력가능성을 논의하고 지금도 효성물산·제일제당

등 2개사가 북한을 방문중에 있으나 이들의 방북활동이 단순시찰이나 사업가능성에 대한 의향타진에

그쳐 실질적인 협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당국은 우리 방북기업인에게 실현성이 없는 대규모 합작사업을 제의하고 세밀한 검증도 없

이 우선 합의부터 하자는 식으로 덤벼 실질적 협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나진·선봉지역 경공업분야 투자상담에서는 우리기업에 관련공장 가동을 위한 기본 S O C (사회간접

자본) 투자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기술자들의 장기체류를 거부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실현됐

을 때만 사무소설치를 허가하는 등 북측에만 유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또 북한은 우리기업의 투자지역을 나진·선봉지역으로 국한하고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제한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유휴 노동력 및 설비를 활용할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는 위탁가공무

역을 주로 요구하고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생산제품으로 상환하는 보상무역방식을 고집, 한국기업의

직접진출에 대한 거부감이 역력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학저널 1 9 9 5 / 4 / 1 7 >

기 간 방문지역 주요협의내용구 분

쌍 용

신 원

삼 성

대 우

한 화

대동화학,영신무역

L G

1 2 . 1 3 ~ 1 7

1 . 1 0 ~ 1 7

1 . 1 1 ~ 1 6

1 . 1 2 ~ 1 6

1 . 1 7 ~ 2 1

2 . 4 ~ 1 1

2 . 2 6 ~ 3 . 4

나진, 선봉

평양, 남포

나진, 선봉

평양, 남포

나진, 선봉

나진, 선봉

평양

시멘트 합작사업

나진·선봉지역 인프라 건설

의류공장 설립 및 임가공 사업확대

사무소 설치

나진·선봉지역 인프라 건설

전자단지 건설, 사무소 설치

남포공단 경공업 사업 투자

가전분야 투자

기간 통신망 건설

석유화학 가공분야 투자

신발위탁가공사업

의류임가공 사업확대

전자제품 조립 임가공 사업

방북기업 협의내용


